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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대순사상의 가치지향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대순진리의 성격을 밝히는 작업과 관련

된다. 특히 대순사상, 그 과제의 실마리를 대순사상의 세계관, 즉 대

순진리관(大巡眞理觀)을 통해 찾고자 한다. 대순진리관에서는 조선사

회에서 근대화의 변화가능성 속에 민중의 실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의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고 민권의 가치지향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진리관에서는 현실의 세계를 초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 속

에 또 하나의 현실적 공간을 창출하여 현실과 이상을 함께 아우르려

는 취지가 있다. 

대순진리관의 세계는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의식적 체험과 밀접하

게 관련된다. 이 체험의 세계는 공감의 보편적 정서 속에 인간의 열망

과 목표가 합치되는 생명공동체의 차원을 지닌다. 그것은 주역의 변

통적(變通的) 세계관에서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생명의식에서 접근될 

수 있다. 여기에서 생명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 속에 선(善)과 미

(美)의 일체와 같은 심미의식의 생명미학적 경계를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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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식의 실타래

조선의 근대시기는 신분체제의 붕괴, 사회질서의 문란, 제국주의의 

득세, 서구문명의 유입 등이 혼재하는 격변기였다. 조선이 근대화되는 

과정은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적 충돌을 어떻

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조선의 근대화는 

서구의 제국주의적 쓰나미 속에 자기정체성을 찾으려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문호개방 이후에 조선사회는 서양의 타자를 받아들이면서 자신

을 새롭게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 신종교의 출현과 그 전개의 

양상은 조선의 근대적 격변기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서 근대적 개

혁을 추진하려는 사회적 혹은 문화적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당시에 조선사회는 기존의 전통적 사상과 서구의 근대사상 사이에 

간격이나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상황에 직면하

였다. 이는 조선사회 전반에서 표출되는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거나 충

족하는 개혁의 과제와 관련된다. 개혁의 과제란 민족생존, 반봉건주의, 

부국강병 등과 같이 현세주의적 혹은 구세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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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민생, 민중 및 민권이 동일선상에 있는 근대적 사고가 깔려있다. 

조선사회는 서구의 사회진화론의 대세를 편승하면서 부국강병의 시대

적 절박감과 민족생존의 역사적 사명감을 절실하게 의식하였으며 반

봉건주의적 계몽이나 반제국주의적 애국심도 강하게 드러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대순사상의 강령을 고려할 때, 근대조선에

서 대순사상이 지향하는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그 목표가 대순의 진

리를 찾는 것이라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은 대순사상의 진리관(眞理觀)을 모색하는 과정

과 맞물려있다.

조선의 근대사회에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어려움 속에 근대화

의 과제, 즉 민생의 고초, 민중의 불만족, 민권의 불평등 등을 해소하

고자 하였다. 그 속에서 대순사상의 과업은 진리의 가치지향적 차원에

서 현실적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진정한 삶을 모색하는 것이다. 

진리란 근대의식의 보편적 관점에서 체득하는 현세주의적 가치를 지

닌다. 여기에는 자아와 타자의 동일선상에서 공감하는 체험의 지평이 

열려져있다. 그렇다면 대순사상의 진리관은 현실적 세계에서 공감의 

보편적 정서 속에 체험하는 가치지향적 차원을 지닌다. 이러한 가치지

향성의 지평에서는 후천개벽(後天開闢)의 과정을 통해 지상선경(地上

仙境)을 추구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세계관, 즉 대순진리관(大巡眞理觀)은 원시반본(原始返

本)의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체험의 세계는 공감의 정서 속에 

인간의 존재론적 추구와 가치론적 목표가 잘 맞아떨어지는 체험의 차

원을 지닌다. 그것은 주역의 변통적(變通的) 세계관에서 일음일양

(一陰一陽)의 생명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에는 생명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 속에 선(善)과 미(美)의 일체와 같은 심미의식의 생

명미학적 경계가 있다.

본고의 핵심적 주제인 원시반본의 강령은 인간이 현실의 유한한 생

명력 속에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을 체험하는 종교적 내용을 함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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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원시반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1)에 따르면 회복, 복고, 회귀 등

의 종교적 내용을 지닌다. 이 용어들은 대순사상의 진리의 문제를 과

거의 복귀라든가 창조적 복귀 등과 같이 술어의 측면에서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대순사상의 진리를 시작이나 근본과 같은 목

적어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원초적 대상에 대한 공감(empathy)의 보

편적 정서를 통해 종교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교

적 체험이라야 진리의 가치지향성을 담보할 수 있다.

Ⅱ. 주역의 역도(易道)와 변통(變通)의 세계관

인간은 우주와 생생불식(生生不息)의 자생적 호흡을 함께 하며 고

유의 본성에 따라 자강불식(自强不息)의 의지를 발휘한다. 우리가 경

험하는 세계는 자연계의 유기적 연결망에서 삼라만상의 스펙트럼을 

투사한 세상의 경계이다. 세계의 실재(reality)는 천지의 틀에 대한 입

체적 조망을 통해 이해되고 파악된다. 그 과정에서 생명의 이치를 이

해하고 생명력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의 공동체적 의식을 체득하고 

도덕윤리의 가치도 이끌어내었다.

인간은 삶의 여정(旅程)에서 자신의 관점이나 믿음의 체계에 따라 

세계의 실재를 새롭게 경험한다. 세계는 주체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경계이고, 세계를 보는 눈, 즉 세계관은 세계를 투사하는 일종의 프리

즘의 시야이다. 세계관은 주역에서 관괘(觀卦)의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관(觀)의 개념에는 세계의 삼라만상을 관찰하고 이해

하고 파악하는 통찰의 의미가 있다. 관괘의 관점은 세계와 인간의 관

계에 대한 주체적 조망에서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으로써 동시에 

1) 차선근은 자신의 논문에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서술하고 자신의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차선근 ｢종교언어로서의 ‘원시반본(原始返本)’ 개념 재검토｣, 대순사상논총 
29 (2017), pp.178-1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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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하는 입체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다. 여기에는 인

식과 실천의 통합적 차원이 있다. 관의 원리는 대상세계에 대한 관찰, 

인식 및 통찰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해된다. 즉 대상을 관찰하는 체험

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돌아보아 내면의 인격적 함양에 힘쓰

면서도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대상을 통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관은 특정의 관점이 없는 관점, 즉 보편적 관점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2) 이러한 관의 보편적 관점을 통해 대순진리, 

후천개벽 및 지상선경의 세계를 조명할 수 있다. 특히 관괘의 취지는 

신도설교(神道設敎)의 강령에 집중되어 있다. ｢단전｣에서는 괘사를 해

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은 손은 씻으나 제수를 올리지 않으니 믿음이 있어 우러

러 본다”라는 말은 아래로 살펴서 교화(敎化)하는 것이다. 하늘

의 신묘한 도(道)를 살펴서 사시(四時)가 어긋나지 있으니 성인

이 신묘한 도로써 가르침을 베푸니 천하가 굴복한다.3) 

여기에서 제사는 단순히 하늘과의 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의 질

서를 유지하고 백성을 교화하고 세상을 계도하는 대의명분의 성격을 

지닌다. 군자는 제사의 의식(儀式)을 통해 백성을 순화하거나 교화해

야 한다. 인간의 삶에서 천도는 인식의 통로인 반면에 신도는 교화의 

통로이다. 천도(天道)의 대의명분에 따라 인도(人道)의 문명을 실현하

는 데에 신도(神道)가 교화의 통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역의 세계관에서는 우환의식(憂患意識)의 기조 속에 세계의 실

재(reality)를 조망하면서 삼라만상의 스펙트럼과 그 변화무쌍한 흐름

에 주목하였다. 여기에는 역도(易道)의 원리와 그에 따른 변통(變通)의 

방식이 있다. 역도의 원리는 상위 관념으로서 세계의 실재를 인식하는 

2) 김연재, ｢변화의 세계에 대한 주역의 조망과 창조적 소통: 변통(變通)과 관통(觀通)
의 이중주(二重奏)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54 (2013), pp.100-109 참조.

3) 周易, ｢彖傳｣, 觀卦, “觀盥而不薦, 有孚顒若, 下觀而化也. 觀天之神道, 而四時不忒, 
聖人以神道設敎, 而天下服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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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지닌다. 반면에 변통의 방식은 하위 관념으로서 세계의 실재를 

의식하는 측면을 지닌다. 여기에는 세계관에서 나온 반전의 발상이 있

다. 즉 사회의 복잡다단한 현상들과 이들의 변화 속에 대립과 상충을 

넘어서 조화와 화해로 나아가는 최적화된 전환의 과정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단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과 땅이 감응하니 만물이 생성된다. 聖人이 人心을 감응

하니 세상이 평화롭다. 그 감응한 바를 관찰하니 하늘, 땅, 만물

의 실정이 드러날 수 있다.4)

여기에서 자연계의 양상과 그 유기적 연결망 속에 작동하는 직관적 

감응의 방식에 주목한다. 성인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에 직면하여 실

재의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세계의 실재에서 계몽, 계도 및 교화

의 적극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현은 감응의 방식

을 통한 공감의 정서를 전제로 한다.

주역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절기의 순환과 지형의 굴곡에 맞추어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며 삶과 죽음의 시공간적 굴레를 체득한다. 그 

속에서 인간은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 속에 자신의 유한한 생명력을 

직관적으로 체험한다. 이러한 직관적 체험은 원시반종설(原始反終說)5)

에 반영되어 있다. 원시반종의 관점은 유한한 현실적 세계에서 무한한 

우주의 세계를 터득한 의식적 체험의 산물이다. ｢계사전｣에서는 다음

과 같이 서술한다.

우러러 하늘의 문양을 쳐다보고 구부려 땅의 이치를 살피므

로 어둡고 밝음의 연고를 안다. 처음을 본원으로 하고 끝으로 

되돌아가므로 삶과 죽음의 설을 안다. 정교한 기가 사물이 되고 

떠도는 혼이 변하게 되므로 귀신의 정황을 안다.6)

4) 周易, ｢彖傳｣, 咸卦, “天地感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而天下和平. 觀其所感, 而天地
萬物之情可見矣.”

5) 陳來, 古代宗敎與倫理: 儒家思想的根源 (北京: 三聯書店, 1996), pp.20-27; 張光
直, 中國靑銅時代(二集) (北京: 三聯書店, 1990), pp.26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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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에서 인간은 생명의 유한한 체험 속에 생명력의 지속가능성

을 체득한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인간은 어두움과 밝음의 원인, 

삶과 죽음의 굴레, 귀신의 불가시적 현상 등을 통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처음을 본원으로 하고 끝으로 되돌아가

므로 삶과 죽음의 설을 안다”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인간이 생명현상

으로서 삶과 죽음의 굴레를 체득하는 명운(命運)의 내용이 담겨있다. 

인간은 ‘처음과 마침’의 한계(限界)가 존재하지만 ‘본원으로 하고 되돌

아가는’ 일련의 체험적 과정을 통해 물리적 생명현상을 넘어서 생명의 

존재와 가치를 체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한 생명

력을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에 확충하여 삶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고

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시반종설은 천문의 불가역적(不可逆的) 시간

성 속에 인문의 가역적 시간성을 체험하는 인간의식의 차원을 지닌다.

역(易)의 상위 개념에 대비되는 하위개념으로서 변통의 관념이 있

다. 그것은 궁변통구(窮變通久)의 과정을 축약한 말이다. 궁변통구의 

방식은 존재의 변화가능성, 인식의 실천가능성 및 가치의 지속가능성

을 총체적으로 조망한 통합적 차원을 지닌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역은 다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지속한다. 그러므

로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7)

사물의 변화, 상황의 진행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궁변통구의 연

속적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8) 이러한 변통관은 인간사회의 존재 

및 그 변화 속에 질서와 조화의 체계와 연관시킬 수 있다. 그것은 문

명사회의 성격과 그 발전사관의 차원과 관련된다. 즉 역사의 발전이란 

6) 周易, ｢繫辭上傳｣,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知幽明之故. 原始反終, 故知
死生之説. 精氣爲物, 遊魂爲變, 是故知鬼神之情狀.”

7) 周易, ｢繫辭下傳｣, “易,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是以自天祐之, 吉無不利.”

8) 김연재, ｢주역의 생태역학과 그 생명의식｣, 아태연구 18-3 (2011),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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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가 끊임없이 진행하는 가치지향적 추세를 특징으로 한다.

변통(變通)의 원리는 세계의 실재에서 변화무쌍한 생명력이 작동하

는 지속가능한 원리이다. 이 원리에 관해 ｢계사전｣에서는 서술한다.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것을 일러 道라고 말하고 그

것을 잇는 것을 善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이루는 것을 性이라고 

말한다.9)

자연계의 유기적 연결망은 음양의 역동적 생명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생명력을 지닌 만물의 본성이어야 선(善)의 지속가능한 

가치성을 담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음양의 범주는 모든 생명체의 본

성과 그 보편적 가치를 정당화하는 통로가 된다.10)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자연계에서 작동하는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一陰一陽]” 균형과 평형의 지속가능한 방식이다. 세계

의 실재에서는 음과 양은 한 번씩의 시의적절한 시간적 흐름에 맞추

어 현상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즉 음과 양이 역동적인 통일적 관계에 

따라 음도 하나이고 양도 하나라는 순환적 고리가 창발적으로 작동한

다. 이러한 창발적 원리에 따르면, 음양의 방식은 “한번 음이 되면 한

번 양이 되는” 생명력의 과정에서 선순환적 가치가 발현되며 모든 생

명체에서 온전한 본성으로 자리잡는다. 음양의 역동적 흐름은 변화와 

안정의 사회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사회의 변화는 음양의 균형적 방식

으로 나타내며 사회의 안정은 음양의 평형적 방식으로 나타낸다. 이들

이 교차하는 쌍곡선에서 사회의 발전적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온전한 본성은 음양의 방식에 따른 조화와 화합의 가

치지향적 의식을 형성한다. 이 가치지향적 의식은 우주의 생명력과 충

만하게 합치한다는 의미에서 심미의식(審美意識)에 해당한다. 그것은 

공감의 보편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공감은 자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9) 周易, ｢繫辭上傳｣,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10) 朱伯崑, 易學哲學史, 第1卷 (北京: 崑崙, 2005),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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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타자를 이해하는 정서이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서 공감

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조절의 능력을 갖고서 생명정신의 심미

의식적 세계를 체득할 수 있다.

Ⅲ. 대순진리관(大巡眞理觀)과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생명정신

대순사상의 세계관, 즉 대순진리관은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위한 

인식과 실천의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천하대순(天下大巡)

의 차원에서 그것은 세계의 실재를 올바로 인식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가치지향성을 지닌다. 그 진리관은 천하대순의 가치지향적 

차원에서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세계, 지상선경(地上仙境)의 경계 및 

그 양자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것은 천하대순의 가치지향

성의 차원에서 후천개벽의 세계를 주체적으로 개척하여 지상선경의 

경계에 현세적으로 도달하는 취지를 지닌다.11) 후천개벽이 방법론적 

성격을 지닌다면 지상선경은 목적론적 성격을 지닌다. 천하대순의 조

감도(鳥瞰圖)에서 후천개벽과 지상선경의 관계는 목적의 방법화이자 

방법의 목적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대순진리관에서는 조선사회에서 근대화의 변화가능성 속에 민중의 

실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의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고 민권의 가

치지향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후천의 개벽을 통해 봉건적 말

세를 끝내고 민생의 계몽, 민중의 교화, 민권의 계도를 통해 지상선경

의 현세적 세상을 구현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특히 선천(先天)시대에 

억압된 삶을 뒤로 하고 후천(後天)시대를 개벽하여 민생의 상생적 차

11) 김연재, ｢천지개벽의 역학적 사유에서 본 대순사상의 후천개벽과 선험주의적 세계｣, 대순사상논총 47 (2023),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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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해원(解冤)의 민중해방을 통해 보은(報恩)의 민권을 확립하려

는 것이다. 

특히 후천의 개벽은 조선의 근대적 전환의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

서는 삶과 죽음의 굴레 속에 인간이 개척해야 하는 진정한 삶의 모습

이 있다. 후천의 개벽은 이와 같은 진정한 모습을 찾는 시대적 전환의 

계기이다. 이는 잘못 인식된 근대세계의 개조와 관련된다. 개조란 천

지공사를 통해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제국주의를 저지하는 조선사회의 

근대화이다. 즉 현실의 삶에서 후천의 개벽을 거쳐 계몽, 계도 및 교

화의 근대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천지공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최적의 지상선경의 세상을 만끽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에서 민생의 계도, 민중의 교화 및 민권의 계몽을 주도하는 열린

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조선의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이거나 관념적인 세계

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근대화와 관련된 현세주의적 삶과 

관련된다. 현실적 세상과 이상적 염원 사이에 격차를 원만하게 해소하

고 전통적 사고와 근대적 사고를 조화시키는, 양분법의 극단을 극복하

는 탈경계성의 지평이 열려있다. 여기에서는 현세적 삶이 온전하게 충

족될 수 있도록 후천개벽의 선험적 노선을 따라 민생, 민중 및 민권을 

민족의 연장선상에 놓아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

계(三界)의 개벽과 천지공사는 현실적 세상에서 반봉건주의적 평등사

상이나 반제국주의적 민족의식 하에 개벽의 선험적(pre-experiential) 

통로를 따라가며 지상선경의 세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진리관은 조선사회의 근대적 전환기에 더 좋은 세상의 시계를 바라보

고자 하는 것이다. 민중이 주체의식을 갖고서 민생을 자율적으로 살리

면서 민권을 견실하게 확립하는 근대적 사고의 취지를 지닌다.12)

이러한 점에서 대순진리관은 천지의 한정된 시공간성으로 특징지을 

12) 김연재, ｢문화생태주의에서 본 대순사상의 천지공사와 지상선경의 경계: 해소와 
화해의 지속가능한 시선｣, 대순사상논총 49 (2024),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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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후천개벽의 세상에서 조선사회의 근대화의 진정한 모습을 찾

는다. 인간은 삶과 죽음의 유한한 생명력 속에서 우주의 무한한 생명

력을 바라본다. 이는 현실의 세계를 초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세계에서 또 하나의 현실적 공간을 창출하여 현실과 이상을 함께 아

우르는 대순사상의 취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순진리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논제 중의 하나로서 원시반본설이 있

다. 원시반본설에는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이라는 유한한 조건 속에 

살아가지만 이러한 조건 자체가 인간의 생명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는 취지가 담겨있다. 원시반본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立極)하여 성ㆍ웅(聖雄)을 겸비해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 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

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13)

여기에서는 동아시아의 고대에서 중고(中古)시대14) 이후에 정치적 

통치[俗]와 종교적 교화[聖]가 분리되었던 사회상을 전제로 하여 조

선사회의 근대화의 문제를 설명한다.15) 통치와 교화 혹은 영웅과 성

인이 분리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분열되면서 진정한 삶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선사회의 경우에 후천의 시대에 들어와 통치와 교화가 

함께 합치되어야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는 

13)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법 3장 26절.

14) 중국의 역사에서 중고시대는 진시황부터 청대 이전까지의 봉건시대를 가리킨다. 
이와 대비되는 상고시대는 상(商), 주(周), 춘추전국(春秋戰國)의 시대를 가리킨다. 
상고시대의 정통성은 주나라의 왕실을 존중하는 존왕(尊王)사상이 크나큰 기조를 이
룬다. 그 이후에 한나라는 신왕(新王)의 관념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자를 비롯하여 역대의 유학자들은 주왕조를 정통으로 하는 역
사관(歷史觀)을 고수하였다. 특히 송대에는 요(堯), 순(舜), 우(禹), 문왕(文王), 공자
(孔子) 등과 같은 성인(聖人)의 계보를 계승하는 도통의식(道統意識)을 기반으로 하
여 통치권력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15) 김연재, ｢주대(周代)의 수술(數術)문화와 그 시대정신의 성격: 문화의 원형과 정신적 
기질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31 (2015), pp.3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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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반본의 의식적 체험을 통해 군사위(君師位)가 일체가 되는 통합과 

화합의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아와 타자가 일체를 체험하

는 탈경계적 성격을 지닌다. 근대적 인간은 인간본성의 자연스러운 발

현 속에 생명의 이치가 도덕의 가치까지 고양될 수 있는 생명정신의 

의식의 충만감과 관련된다.

원시반본설(原始返本說)은 인간이 현실의 유한한 생명력 속에 우주

의 무한한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내용을 지닌다. 원시반본은 기존의 연

구들16)에 따르면 회복, 복고, 회귀 등의 종교적 내용을 지닌다. 원시

반본의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시작을 본원으로 하고 근본으로 되돌아

간다는 종교적 체험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이 용어들은 대순사상의 

진리의 문제를 과거의 복귀라든가 창조적 복귀 등과 같이 술어의 측

면에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용어의 해석에서는 시작이나 근본과 

같은 목적어의 대상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작을 본원으로 한

다”는 말에는 중고시대에 정교일치의 사회를 전제로 한다. “근본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에는 그러한 사회에서 체득할 수 있는 인간사회가 

공유하는 공감(empathy)의 정서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원시반본의 취

지는 종교적 체험의 의식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원초적 

대상에 대한 공감(empathy)의 보편적 정서를 통해 종교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교적 체험이라야 진리의 가치지향성을 담

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순사상에는 진리의 종지(宗旨)와 그 가치지향성이 있다. 

인간은 유한한 자연의 생태계 혹은 천지의 틀 속에서 무한한 우주의 

생명정신을 만끽하고자 한다. 원시반본의 취지는 이러한 생명정신의 

가치지향성을 지닌다. 원시반본은 우주의 본원적인 것에 복귀하거나 

회복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본원적인 원초성을 의식적으로 되새김한

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인간의식의 원초적 본원을 되새김

16) 이 용어는 대체로 과거의 복귀라든가 창조적 복귀 등처럼 술어의 측면에 집중하여 
해석한다. 차선근, 앞의 글, pp.17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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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종교적 체험과 관련된다.

‘처음과 근본’에 대한 의식적 체험을 통해서 현세에서도 인간 스스

로 지상선경의 달관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달관적 경지는 관(觀)

의 보편적 시계를 통해 경험의 유한적 세계 속에 전체와 통합의 무한

적 세계를 체득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의 유한성을 우주의 생

명의 무한성으로 확장하여 삶과 죽음의 굴레 너머에 있을 것 같은 생

명정신의 지속가능한 지평을 바라본다. 따라서 대순진리관은 원시반본

의 의식적 체험에서 체득한 생명정신의 가치지향적 차원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원시반본(原始返本)의 논제는 주역의 세계관에서 불가피하게 인

식하는 원시반종(原始反終)의 굴레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원시반종은 

세계의 실재(reality)에서 존재하는 명운(命運)의 양립가능성, 즉 불가

항력성과 예측불가능성 사이의 모순과 충돌 속에 인간은 자신의 유한

한 생명력을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에 확충하여 삶과 죽음의 현실적 

굴레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는 원시반본의 의식적 체험과 일맥상통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체험을 거쳐서 선천시대에 억압된 삶을 

뒤로 하고 후천시대를 개벽하여 민생의 상생적 차원에서 해원(解冤)의 

민중해방을 통해 보은(報恩)의 민권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원시반본의 

대순진리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문명과 문화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

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

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

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

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17)

여기에서는 조선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서구문명과 같은 말단적인 

17) 전경, 교법 3장 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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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본원에서 모색하려

는 것이다. 원시반본의 의식적 체험은 조선사회의 근대화에서 후천의 

개벽에 대한 의식적 차원을 지닌다. 여기에서는 물질적 세속적 세계를 

극복하고 이미 상실된 문화의 정신적 세계를 체험하여 문명의 근대화

를 위한 의식적 체험을 고양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인간은 무한한 우주의 생명력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신의 유한한 

생명력을 해소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천지공사를 바탕으로 하는 지상

선경의 경지는 바로 후천의 개벽 속에 원시반본의 생명정신과 같은 

의식적 체험에서 가능한 것이다. 원시반본의 생명정신은 무한한 우주

의 생명력과 호흡을 함께 하며 인간사회의 유한한 생명력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과 관련된다. 자연계에서 인간은 생명의 율동이 자연스레 

발현하는 본성에서 만족감이나 충족감의 정서를 만끽한다. 인간은 공

감의보편적 정서를 통해 생명현상의 불가역적(不可逆的) 세계가 생명

정신의 가역적(可逆的) 세계로 고양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신적 

만족감 혹은 충족감에서 나오는 심미의식, 즉 생명의 율동이 자연스

레 발현하는 본성의 가치를 체득한 내면적 심미의식이 자리잡고 있

다. 후천의 개벽을 통해 도달하는 지상선경의 달관적 경지는 여기에

서 성취될 수 있다.

지상선경의 경계라는 것도 인간이 본래 완전한 존재라는 전제하에

서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 완전한 존재를 회복하고자 깨닫고 이해하고 

터득하는 의식적 차원을 지닌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변통의 지속

가능한 과정을 거쳐야 대순의 진리를 바라다볼 수 있으며 지상선경의 

경지에도 도달할 수 있다. 이른바 원시반본의 사상은 이러한 가치론적 

신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생명력의 율동이 발현하는 

본성에서 체득한 생명정신의 결정체이다. 조선의 근대사회에서 이는 

민생, 민중 및 민권의 삼차원적 통일성, 즉 통합과 화합의 세계와 관

련된다. 인간이 자신의 온전한 본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터득하는 삶이

야말로 바로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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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후천개벽관(後天開闢觀)과 궁변통구(窮變通久)의 

생명의식

자연계에서 삼라만상이 생성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진화의 과정

은 혼돈에서 질서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천지

의 현상 속에 진행된다. 그것은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는 창조18)의 조

화(造化)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는 개벽의 조화로 귀착된다.19) 

이러한 개벽을 통해 만물의 생성, 변화, 소멸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개벽의 관념은 생명활동의 시공간적 계기의 과정에 대

한 직관적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개막이나 문명의 개

화나 도의(道義)의 입문처럼 특정의 시대를 전환하는 의식적 계기나 

관문으로 상징된다. 대순사상에서는 개벽의 관념을 통해 조선의 근대

사회의 전환점, 더 나아가 민족의식의 자기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 개벽의 과정은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의 논법을 통해 접근될 수 

있다. 여기에는 선사와 역사, 혼돈과 질서, 전통과 개혁 등의 대립적 

범주가 존재한다. 특히 후천의 개벽은 후자의 범주에서 세상을 계몽하

거나 계도하는 관문으로 상징화된다.

이와 연관하여 대순진리관은 후천의 개벽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

는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우선 후천의 개벽을 언급할 필요

가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개벽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 천지의 개벽을 천지의 창조라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천지의 창조는 서양의 기독
교적 사고처럼 조물주의 창조를 연상케 한다. 천지의 개벽과 천지의 창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견해에 관해 황화경, ｢개벽(開闢) 사상의 논증적 재고(再考) : 우주 개
벽ㆍ물질 개벽ㆍ정신 개벽 중심으로｣, 한국종교 46 (2019), pp.103-104 참조.

19) 唐曉峰, 從混沌到秩序: 中國上古地理思想史述論 (北京: 中華書局, 2010),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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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

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20)

천지인의 삼계의 개벽은 인간의식의 차원에서 시공간적 과정, 즉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공간이 전개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비겁의 

현실적인 유한성을 넘어 개벽의 현실적 변혁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삼계공사는 곧 천ㆍ지ㆍ인의 삼계를 개벽함이요 이 개벽

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

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서 이어받

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다만 상제에 의해 지

어져야 되는 일이로다.21)

여기에서 상제는 세상을 주재할 수 있는 존재이자 후천의 개벽을 

관할할 수 있는 존재이다. 개벽은 근대의식의 차원에서 역사의 혁신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상제가 주재하는 천지공사라는 것도 삼

계를 개벽하는 공적에 해당한다.

후천의 개벽은 문명사회의 관문으로서 민생의 계도와 민중의 교화

를 내용으로 한다. 특히 후천의 영역에는 사회적 실천에 따른 사회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

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

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22)

20) 전경, 공사 1장 1절.

21) 같은 책, 예시 5절.

22) 같은 책, 공사 1장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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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의 영역에서는 상극의 악순환적 방식이 진행되므로 원한의 풍

조가 삼계에 가득 채워진다. 천지의 틀을 유지하는 자연의 이법이 무

너지고 온갖 재난이 생겨나 말세의 지경이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선천의 운행에서는 천지의 질서가 무너짐에 따라 사회적 모

순과 투쟁이 극렬하게 벌어지고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을 통해 왜곡된 

악순환의 진화론적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후천의 세상이 도래하여 

상생의 도가 바로 잡혀 올바른 세상23)이 열린다. 그 열린 세상이 바

로 지상선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의 실재는 전통적으로 음양의 원기(元氣)에 따른 목화토금수(木

火土金水) 오행의 연관체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오행의 체계에서 특

히 수와 화의 현상은 자연의 이법이 작동하는 생명력의 기제이다. 특

히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은 오행의 원리에 따라 상생과 상극이 교차

하는 순환적 시간의 역정(歷程)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오행의 연관체계는 상극과 상생의 역동적 순환관계를 특징으로 한

다. 시대의 변화는 오행의 연관체계 속에 상극과 상생이 교차하는 순

환적 과정, 즉 상생의 선순환적 과정과 상극의 악순환적 과정을 지닌

다. 사회가 불안정할 때에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속에 사회적 모순과 

투쟁이 극렬하게 벌어지는 상극적 악순환이 진행된다. 그러나 후천시

대가 도래하면 인간사회는 천지의 개벽을 통해 상생의 통로를 찾을 

수 있다. 천지의 정상적 틀 속에 신명의 조화(造化)를 통해 원한의 맺

힘을 해소하고 상생적 선순환이 진행된다. 이러한 후천의 개벽에서야 

비로소 도통진경(道通眞境), 즉 지상선경의 화합과 통합의 세상을 이

룰 수 있다. 그러므로 대순사상에서는 조선의 근대사회가 내우외환의 

일시적 현상을 극복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최적의 열린사회로 향할 것

23) 상생의 원리는 오행의 운수(運數)에 따른 역사의식을 반영한다. 오행의 운수는 추
연(鄒衍)의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에서 유래한다. 그 논점은 오행이 상생하는 순서
에 따라 세대가 바뀐다는 것이다. 任蜜林, 漢代內學: 緯書思想通論 (成都: 巴蜀書
社, 2011), pp.3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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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근대의식 속에 문명사관(文明史觀)의 가치지

향성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은 삶과 죽음의 주기적 굴레 속에 그 경계선 너머를 바라보며 

자신의 유한한 생명력을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으로 확충하였다. 우주

의 무한한 생명력을 자연계에 투영한 의식의 산물이 바로 후천개벽이

다. 인간은 천지의 개벽과 같은 전환적 계기 속에 자연계에 대한 경외

(敬畏)나 우환(憂患)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되돌아본다. 이러한 

생명의식의 체험 때문에 인간은 삶과 죽음의 물리적 굴레를 넘어 후

천개벽의 통로를 개척할 수 있다.

후천의 개벽은 현실적 삶에서 인간의 진정한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간은 개벽의 통로를 통해 인간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한

다. 대순의 진리관은 후천의 개벽으로 상징되는 세계의 조화(造化)를 

지향한다. 진리의 방향성은 후천의 개벽으로 표현되며, 이는 근대화의 

시대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시사한다. 천지의 개벽이 역사시대의 전환

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반면에 후천의 개벽은 역사시대의 변혁을 상

징적으로 대변한다. 즉 전자가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의 전환으로서 

혼돈으로부터 벗어나는 문명의 개화를 시사한다면 후자는 역사의 근

대적 전환으로서 봉건사회로부터 벗어나 문명의 진보를 시사한다. 그 

양자는 모두 문명사회의 가치지향성을 지니지만 후자는 근대의식과 

사회적 개혁에 중점을 둔 것이다.

후천의 개벽은 공감의 보편적 정서를 통해 대순의 진리를 체득하는 

생명의식의 체험적 통로이다. 이를 관(觀)의 시계에 적용하면, 민생을 

계도하고 민중을 교화하는 세계의 개조를 도모하는 개벽의 열린사회

를 바라다볼 수 있다. 따라서 대순진리의 목적은 현실적 삶의 제약 속

에 인간이 스스로 참다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세계의 조

화(造化) 혹은 개벽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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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상선경관(地上仙境觀)과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생명미학

조선의 근대사회에서는 민중, 민생 및 민권을 근대화의 가장 절실

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사상적 지주가 필요하였다. 신종교는 

바로 이러한 근대의식의 산물이다. 그것은 민중의 현실적 절실함, 민

생의 시대적 절박함, 민권의 사상적 추세 등의 문제의식에서 등장하였

다. 대순사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려는 취지와 희망에서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대순사상에서는 후천의 개벽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하는 것이 시대

적 요청이자 책무라고 생각하였다. 후천의 개벽은 계몽이나 계도를 위

한 통로로서, 해원(解冤)을 통한 상생의 창발적 통로로 표현된다. 이러

한 통로가 바로 근대화의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의 양상

을 넘어 해소와 조화의 국면으로 나아가는 지상선경의 지평을 바라다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지평에서야 비로소 상생의 인간사회가 발전할 

수 있으며 공생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 

대순사상은 민생, 민권 및 민중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대

적 사명감에 따라 사회적 모순과 충돌을 해소하고 극복하고 사회적 

정서의 공감력을 확충하며 공생과 화합의 유대감을 도모하였다. 여기

에서는 일정한 위계적 질서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서로 소통하

고 통합하는 일종의 자생적 유기적 질서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즉

하늘과 땅의 일이 모두 이 음과 양 속에 이루어지고 만물의 이

치가 모두 이 음과 양 속에 완수된다. 하늘과 땅은 음과 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신과 사람은 음과 양으로써 造化를 이룬다.24)

24) 전경, 교운 2장 42절, ｢陰陽經｣, “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 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
遂, 天地以陰陽成變化, 神人以陰陽成造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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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천도(天道)의 변화와 인도(人道)의 개조를 음양의 관계

로 설명한다. 최근에 대순사상의 연구에서는 음양의 역동적 관계를 

‘음양합덕(陰陽合德)’25)으로 표현하고 있다. 음양합덕의 용어는 대순

사상에서 전거를 찾을 수 없을뿐더러 충분한 논거가 되기에 부족하

다.26) 음과 양의 대립과 통일의 관계는 주역의 “한번 음이 되면 한

번 양이 되는[一陰一陽]” 방식과 주희(朱熹)의 대대(對待)의 속성과 

유행(流行)의 흐름27)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세계의 실재

는 음과 양의 균형(balance)과 평형(equilibrium)을 통해 변화와 안정

이 교차하는 생명력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신과 인간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양이고 神은 음이다. 음과 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에 

변화의 도가 있다. 변화의 術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모두 

神과 明에 좌우된 것이다. 신과 명을 감응하여 소통한 다음에 

그 일에 전념하면 크나큰 仁과 크나큰 義라고 말한다. 전념하는 

데에 결단한 다음에 변화의 도가 있다.28)

여기에서는 음과 양의 방식에 따라 천도가 인도로 구현되는 변통

(變通)의 방식을 설명한다. 음과 양이 화합하는 방식은 신(神)과 명

25) 기존의 연구에서는 음양합덕의 원리를 정음정양(正陰正陽), 음양상생(陰陽相生), 음
양조화(陰陽調化)의 세 가지 내용으로 풀어 설명하기도 한다. 고남식, ｢전경에 나타
난 음양합덕의 원리: 후천선경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 (1997), 
pp.383-397. 또한 음양합덕의 문헌적 근거로서 음양의 어원이나 주역의 건곤(乾
坤)에서 도출해내기도 한다. 이경원, ｢대순종지의 사상적 구조와 음양합덕론｣, 대순
사상논총 2 (1997), pp.511-516; 최동희, ｢음양합덕에 대한 종교적 이해｣, 대순
진리학술논총 2 (2008), pp.62-69; 김종서, ｢대대성(對待性)의 원리와 음양합덕｣, 대순진리학술논총 2 (2008), pp.193-200 참조.

26) 김종서, 앞의 글, pp.193-200.

27) 주희는 “역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변역인데, 바로 유행하는 것이다. 하나
는 교역인데, 바로 대대하는 것이다”(朱子語類 卷65, “易有兩義. 一是變易, 便是流
行底; 一是交易, 便是對待底.”)라고 말한다. 그는 주역의 법칙을 변역과 교역의 관
계에서 유행과 대대로 특징화한다. 음양의 범주에 따르면, 변역은 음과 양의 유행, 
즉 전일적(全一的) 흐름을 가리키고 교역은 음과 양의 대대, 즉 상관적(相關的) 과정
을 가리킨다. 그 관계가 세계의 실재를 밝히는 근거가 된다. 

28) 전경, 제생 43절,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不測變化之術都 
在於神明. 感通神明然後, 事其事, 則謂之大仁大義也. 事有決斷然後, 有變化之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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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의 관계로 이해된다. 신은 천상계에서 변화하는 음의 작용을 가리

키고 명은 지상계에서 변화하는 양의 작용을 가리킨다. 세계의 실재에

서는 신의 비가시적 작용은 명의 가시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삶은 신과 명의 연결을 감응하고 소통하는 의식적 차원을 지닌다. 이

러한 자각의식은 사회의 규범적 질서에서 인의(仁義)의 도덕적 본성으

로 발양된다. 여기에서는 음양의 범주를 활용하여 세계의 조화(造化)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대순사상에서 민생, 민중 및 민권은 민족의 연속선상에서 상생의 

선순환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9)

수, 화, 목, 금이 때를 기다려 이루어진다. 불은 물에서 생겨나므

로 천하에 상극이 없는 이치이다.30)

수와 화의 자연현상은 자연의 이법에서 생명력을 표출하는 기제이

다. 오행의 연관체계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작동하는 원기(元氣)의 범

주는 음양이다. 음양의 범주와 오행의 연관체계는 세계가 끊임없이 변

화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역사의 법칙과 관련된다. 음과 양의 대대

(對待)와 그 유행(流行)의 과정은 천지의 틀 속에 오행의 연관체계로 

발현된다. 여기에는 음과 양의 시의적절한 연결고리는 오행의 순환적 

흐름을 창출한다. 오행 중에 수와 화의 연관은 이러한 흐름의 가장 기

본적인 동력이다. 이러한 수화의 현상적 방식에 따라 선천의 시대에 

문명의 생명력이 다 소진하여 후천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 천하의 

29) 예를 들어 한 대(漢代)에는 추연(鄒衍)의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에 입각하여 오행
이 상생(相生)하는 순서에 따라 왕조가 바뀌는 순환론적 역사관을 피력하였다. 역사
의 과정은 왕조의 흥망성쇠, 정치체제의 개혁, 백성의 길흉화복 등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유흠(劉歆) 등의 학자들은 천인감응(天人感應)의 방식에 입각하여 오행의 역
수(曆數)가 오행의 운수(運數)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흑(黑), 백(白), 적(赤)의 삼통(三統)의 순환에 따른 왕조의 교체까지도 설명하였다. 
즉 상대(商代)는 정백통(正白統)이고 주대(周代)는 정적통(正赤統)이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순서에 따라 왕조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任蜜林, 漢代內學: 緯書思想通
論 (成都: 巴蜀書社, 2011), pp.312-334 참조.

30) 전경, 교운 1장 66절, “水火金木待時以成, 水生於火, 故天下無相克之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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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운이 고갈하였으니 수기를 돌리리라”31)라고 말한다. 

수(水)의 기운은 천지의 틀 속에 생명력의 원류이다. 그것은 삼계

(三界)에서 상생의 기운으로 흐르고 상극이 없는 천지공사의 토대가 

되며 궁극적으로 후천의 시대를 개벽한다. 즉 원시반본의 의식적 관념

을 통해 중고시대에 문명의 고유한 원형을 회복하고 정신적 기질의 

개벽을 발휘하여 지상선경의 지속가능한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전

통적으로 역사의 정통성과 대의명분은 상생의 선순환적 과정에서 도

모하고 확립된다. 대순진리관은 이처럼 상생의 선순환적 구조에 착안

한 것이다.

음양의 범주에 따른 변화의 도는 주역의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역도(易道)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역도는 음과 양의 대대

(對待)와 유행(流行)의 관계 속에 조화(造化)의 균형과 평형의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즉 음은 양을 따르고 양은 음을 이끄는 통합과 화합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균형이나 불평형이나 불평등과 같

은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상극적 양상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대순

사상에서 이러한 상극적 양상은 선천(先天)시대의 잔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음양의 역동적 관계는 자연과 사회의 변화의 현상을 설명하

는 데에 활용되고 인간의식의 차원에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통로가 된다.32) 그러므로 대순사상의 진리관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의 

천도(天道)에 입각하여 상생의 인도(人道)를 실현하는 데에 있다. 이는 

신명조화(神明造化)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발휘할 수 있는 공감의 보편

적 정서를 통한 원융관통적 심미의식(審美意識)과 관련된다.

일음일양(一陰一陽)의 논법은 남녀차별, 반상차등(班常差等) 등의 

31) 전경, 공사 3장 21절.

32) 정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물에 대대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고 한번 선이면 한번 악이다. 양이 커지면 음이 줄어들고 선이 증가하
면 악이 소멸한다. 이 리 또한 그것을 미루어 가면 멀리 가지 않은가? 사람은 단지 
이것을 알아야 할 뿐이다. (河南程氏遣書 卷第十一, ｢明道先生語一｣, “萬物莫不有
對, 一陰一陽, 一善一惡, 陽長則陰消, 善增則惡滅. 斯理也推之其遠乎! 人只要知此
耳.”)” 여기에서 역사의 선순환과 악순환의 원리는 억음존양(抑陰尊陽) 혹은 음악양
선(隱惡揚善)의 방식에 입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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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적 폐습을 해소하기 위한 근대의식의 원칙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남녀차별의 경우에 선천과 후천을 구분하는 계기를 통해 설명된

다. 선천시대에는 건존곤비(乾尊坤卑) 혹은 억음존양(抑陰尊陽)의 방식

에 따라 남존여비의 폐습이 있었으나 이제 후천의 시대에는 건곤일체

(乾坤一體)의 방식에 입각하여 남녀평등의 근대화를 달성해야 한다. 대

순사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틔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 ….33)

여기에서 해원(解冤)의 궁극적 단계는 남녀의 차별이 없는 근대사

회를 가리킨다. 이 시대는 후천의 개벽과 같은 열린 체계를 지닌다. 

건곤의 구도는 우주의 이법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틀로서, 조선사회

가 운용되는 사회공학적 대강령에 해당한다. 이른바 후천의 시대에는 

음양의 상보상성(相補相成)의 방식에 따라 건곤의 대강령을 새로이 확

립하고 남녀평등의 예법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

이 말한다.

후천에서는 그 닦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

것으로써 예로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34)

후천의 시대에는 해원의 공덕(功德)에 따라 남존여비의 관습도 폐

지되어야 인존(人尊)의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35)라고 말한다.

대순사상은 조선의 근대사회를 위한 시대적 압박감과 역사적 사명

33) 전경, 공사 1장 32절.

34) 같은 책, 교법 1장 68절.

35) 같은 책, 교법 2장 5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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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갖고서 개혁의 실천에서 현세적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다. 강증

산은 서구의 진화론적 문명관에 대한 회의와 그 부정적 측면을 다음

과 같이 지적한다.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

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

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

게 되니….36)

조선사회는 근대화의 시대적 명분하에 전통적 관념과 서구적 문물 

사이에 대립과 충돌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그는 조선의 근대사회의 

문제의식이 동도서기(東道西器)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있다고 보고 

이를 넘어서 민족을 위한 근대화를 추진할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생 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 혁세(災民革世)는 

웅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웅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 지 오

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

세하리라….37)

여기에는 조선이 극복해야할 내우외환의 상황이 투영되어 있다. 성

인의 구도(求道)는 민생을 구제하기 위한 상생의 취지를 지닌 반면에 

영웅의 패술(覇術)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상극의 취지를 지닌다. 

전자가 대순사상은 민중의 교화와 천하의 평안을 도모하는 성인의 구

도를 지향한다.

대순사상의 세계관에서는 상극과 결원(結冤)의 억압으로 얽매인 선

천의 세상, 상생과 해원(解冤)의 해방으로 열려진 후천의 지상선경, 전

36) 같은 책, 교운 1장 9절.

37) 같은 책, 교운 1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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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후자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나뉜다. 특히 지상선경은 바라만볼 

수 있는 천상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지상에 천상을 구현해 놓은 세

계, 즉 천상이 변형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서구열강의 

침입으로 찢겨진 조선후기 사회의 시대상이 투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선천의 결원은 모든 재앙의 원천이므로 해원의 과정을 거

쳐 포용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상극과 상생의 현실적 대립을 넘어 결원이 해소된 해원의 

상태로서의 지상선경의 지평을 바라다볼 수 있다. 이는 조선사회가 당

면한 민생, 민중 및 민권의 근대화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반영한다.

강증산이 보건대, 조선의 근대사회에서 민생 혹은 민중의 원한은 

근대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장기간 세월 속에 누적된 결과

이다. 현재는 단순히 삶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다. 그것은 현재의 열린 공간 속에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포용하는 시

간의 연속적 흐름 속에 있다. 인간은 과거의 누적을 통해 현재의 과정 

속에 미래의 발전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이란 것은 마땅히 왕성히 천지에 있다. 반드시 인간에게 있

지 않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 그러므로 천지는 

인간을 낳아 쓴다. 인간으로 태어나 천지가 인간을 쓰는 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38)

천지공사는 인간의 현실적 삶에서 우주의 조화(造化)에 따른 천ㆍ

지ㆍ인의 삼계의 공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조선의 근대사회는 사회진

화론의 흐름 속에 공존, 조화 및 화합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는 자

아와 타자의 연속선상에 있는 노선, 즉 타자의 자아화와 자아의 타자

화의 통합적 지평과 맞닿아 있다. 이는 음양의 논법을 통해 설명한다.

38) 같은 책, 교법 3장 47절, “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 
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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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의 일[天地之事]은 모두 음양 가운데 이루어지고[陰陽

中有成], 만물의 이치[萬物之理]는 모두 이 음양 가운데 이루

어진다[陰陽中有遂].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룬다[天地以

陰陽成變化].39)

모든 존재는 생명의 원천과 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천도의 통일적 원리에 따른다. 이 통일적 원리

란 개체의 생명의 자생력과 그 연결망을 가리킨다. 그것은 신진대사와 

세대교체를 통대로 하는 생생불식(生生不息)의 원리로 표현된다. 천도

의 운행의 과정에서 보자면, 어떠한 존재라도 그 고유한 성질을 지니

며 이 성질이 본성을 형성하여 생성, 변화와 같은 존속의 기초가 된

다. 이러한 생명의 존속과 관련한 권리나 이득이 존재의 유기체적 생

명력의 합목적성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물의 이치[萬物之理]는 

모두 이 음양 가운데 이루어진다[陰陽中有遂]”고 말하는 것이다. 

선천의 시대에는 상극의 원한이 누적되면서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후천의 시대가 도래하면 상생과 공생의 협력을 통해 공존

공영의 화평한 세상이 열린다. 여기에서 해원(解冤)과 보은(報恩)과 같

은 참다운 삶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벽의 내용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

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

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

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오.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

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40)

39) 같은 책, 교운 2장 42절, “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遂天地以
陰陽成變化.”

40) 같은 책, 예시 3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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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공사는 조선의 근대사회를 민생, 민중 및 민권의 올바른 궤도

에 올려놓는 작업이다. 천지공사가 완수되어야 비로소 상생의 세상이 

바로 지상선경을 성취할 수 있다. 인간은 사계절과 같은 천도(天道)의 

운행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의(仁義)와 같은 인도(人道)의 

사회질서에 맞게 주체적 신념을 가져야 비로소 민생의 교화나 민중의 

계도를 실천할 수 있다. 강증산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

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

事)이니라….41)

후천의 시대에는 해원(解冤)과 보은(報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은 천도(天道)의 운행에 따라 인도의 규범적 질서에 맞게 민생의 

교화나 민중의 계도를 실천할 수 있다. 세상의 교화나 계도는 신도(神

道)의 취지, 즉 천도를 본받고 인도를 실현하는 취지와 맞물려 있다. 

특히 성인은 관괘(觀卦)의 취지, 즉 신도설교(神道設敎)의 가르침을 통

해 민심을 얻고 민생을 구현할 수 있다. 

인간사회의 발전사관은 선사(先史)의 혼돈시대에서 역사의 질서시

대로 전환하는 지속가능한 과정으로 특징짓는다. 대순사상에서 이러한 

과정은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개벽하는 근대의 시대적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상제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42)

조선의 근대사회는 반제국주의의 기치 하에 민족의 계몽을 고양하는 

역사적 사명감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반봉건주의의 구호 하에 민생

41) 같은 책, 공사 1장 3절.

42) 같은 책, 교법 3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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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도와 민중의 교화를 도모하는 시대적 절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사회진화론의 발전사관 속에 전통의 중건(重建)과 근대의 전환의 

양립가능성에 빠져있었다. 그 속에서 대순사상은 신분질서의 모순과 갈

등을 넘어 민생의 삶을 구현하려는 현세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여

기에는 후천의 개벽이라는 시대적 전환의 계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그러므로 강증산은 천지공사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

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

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

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43)

그는 천지공사 이전에 존재하는 선천의 세계와 그 이후에 존재하는 

후천의 세계를 나눈다. 특히 후천의 개벽을 통한 지상선경의 경지는 

천지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지상선경은 언제

라도 실현될 수 있으마 시대가 잘 맞아야 가능한 것이다. 천지공사는 

순리에 맞게 개벽의 통로를 따라 진행되어야 민생에 폐단이 없게 된

다. 그러므로 천지공사는 인간의 삶을 위한 현세적인 성격을 지닌다.

천지공사는 민중이 주체적 의지를 갖고서 삶을 개척하는 개벽의 열

린사회를 지향한다. 여기에는 대순사상에서 결원(結冤)과 같은 원한의 

맺힘과 해원(解冤)과 같은 해소의 과정이 있다. 즉 결원(結冤)과 같은 

대립과 충돌의 관계를 넘어 해원(解冤)과 같은 조화나 화합의 방향으

로 나아간다. 여기에서는 종교의 이상적 보편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민

생이나 민중의 강렬한 현실적 욕구에 더 치중한다. 특히 해원(解冤)이

라는 말은 인간 삶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삶의 실현가능성

을 탐색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해원의 원(冤)은 인간의 욕구를 갈구하

는 현실적인 삶 자체를 함축적으로 상징한다. 해원은 시대마다 끊임없

43) 같은 책, 공사 1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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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되는 생명력과 같으며 결코 완결될 수 없는 지속가능한 흐름

과 같다. 삼라만상이 상생의 통로를 찾고 신명(神明)의 조화(造化)44)

를 창출하여 억원(抑冤)을 해소하고 상생의 선순환을 진행하여 조화와 

화합의 경지로 나아간다. 개벽은 세상을 새로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계도하고 계몽하는 전환적 계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지상선경은 천상의 이상세계가 아니라 천지공사의 토대위

에 세워지는 조선의 바람직한 근대사회 그 자체이다. 지상선경의 세계

에서는 현실의 한계를 넘어 관념적 혹은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것

도 아니라 민생, 민중 및 민권을 위한 바람직한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세계를 지향하는 대순진리관은 후천의 개벽을 통해 민생과 

민중을 위한 더 좋은, 최적의 세상의 경계를 찾는 것이다. 즉 민중은 

민생을 이끌고 민생은 조화와 화합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 상극을 넘

어 사회 전체의 상생의 삶으로 승화되면서 평등의식의 민권으로 확충

되고자 하는 것이다.45)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시대에 경험했던 인간의 무도한 삶을 진단하고 

후천시대를 개벽(변혁)하기 위해 상생의 차원에서 해원(解冤)을 진행하

고 보은의 효력을 발휘한다. 또한 선천의 현실인식 속에 후천의 개벽

을 통해 존재와 가치 혹은 사실과 가치의 구분을 넘어서는 탈경계적 

가치지향성을 모색한다. 대순진리관은 종교의 보편성을 찾는 것이 아

니라 민생이나 민중의 강렬한 현실적 욕구를 찾는 것이다. 특히 해원

(解冤)이라는 말은 인간의 현실적 삶을 수용하면서 삶의 실현가능성을 

추구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해원의 원(冤)은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순사상은 해원의 해소를 통해 신종교가 모색

하는 현세적 가치의 진리관(眞理觀)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44) 민영현, ｢한국민족종교사상의 글로컬리티(Glocality)에 관한 연구: 부(附). 강증
산의 신명(神明)과 개벽(開闢) 사상의 이해를 중심으로｣, 선도문화 29 (2020), 
pp.133-139.

45) 김연재, ｢천지개벽의 역학적 사유에서 본 대순사상의 후천개벽과 선험주의적 세계｣,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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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증산은 조선사회의 내우외환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결국에 

닫힌 사회에서 열린사회로 나아갈 것이고 확신한다. 천지공사는 이러

한 신념을 구현하는 작업이며 지상선경은 이러한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최종적인 단계이다.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

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

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

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46)

지상선경은 천지공사의 설계가 시행되어 선천에서 후천으로 진화하

는 일련의 개벽의 결과이다. 즉 상극과 원억(冤抑)을 넘어서야 체험하

는 천지의 대변혁, 즉 개벽을 거쳐 상생하는 후천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온 사회구조적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道)로써 후천의 세상을 열어 지상선경 속에 민생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명사회의 역사적 진화가 시사되어 있다. 여기에는 선천

의 선사(先史), 즉 미문명사회에서 후천의 역사, 즉 문명사회로 발전하

는 과정이 투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후천의 개벽은 남여나 반상의 신

분과 같은 상극의 대립이나 원억(冤抑)의 충돌을 극복하는 통합과 화

합의 차원을 지닌다. 이러한 삶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

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

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47)

문명사회의 발전적 과정에서 상극의 원한이 쌓이면 상생의 선순환

46) 전경, 공사 1장 2절.

47) 같은 책, 교법 2장 5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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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막히면서 결국에 인간사회의 멸망을 가져온다. 역사의 시간적 계기

에 따르면, 과거의 시간은 현재의 시간에 누적되고 미래의 시간은 현

재의 시간이 연속된 결과이다. 이러한 시간성 때문에 인간사회는 혼종

과 창신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

어야 원한의 누적을 해소하는 해원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해원의 

과정에서는 대립과 갈등의 해소조차도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

기 위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해원의 공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향하지만 결코 완결될 

수 없는 민족의식의 생명력을 토대로 해야 한다. 특히 지상선경의 현

세적 경지에서는 계급이나 민족의 상충이나 갈등을 해소와 화해의 열

린 세계를 계도하고 교화한다. 열린 세계란 보편적 정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족공동체적 유대감을 결성하는 단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통로, 즉 후천의 개벽이 펼쳐져 있다. 그러

므로 대순사상의 진리관에서는 조선의 민족이 불가역적(不可逆的) 생

명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가역적(可逆的) 생명의 시간을 원만하게 충족

할 수 있는 심미의식의 경지를 체험하기를 고대한다. 여기에는 민생, 

민중 및 민권이 생명력의 연속선상에서 고양되는 생명미학의 원융관통

적 차원이 자리잡고 있다.

당시에 사회진화론에 따라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각기 자기들의 생

활을 경험하고 계승하면서 각각 고유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독특한 

문화를 이룩하였으나 각각의 특색 때문에 오히려 국가 혹은 민족 간

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선사회는 각국의 문화들의 고유한 핵심적 내

용을 통합하여 새로운 후천의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48)

이 경지가 바로 음과 양이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一陰一

陽]” 서로 조화와 통합의 덕성을 특징으로 하는 원융관통의 세계이다.49)

48) 같은 책, 교법 3장 23절.

49) 같은 책, 공사 2장 16절, 1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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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

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

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50)

조선 후기에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천지공사를 통해 지상선경의 경

계를 지향한다. 그 경계에서 사회적 공감대와 문화적 유대감을 토대로 

하는 지상선경의 현실적 공간이 창출된다. 과거의 역사적 원한이 장기

간 쌓이면 결국에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원한을 해소

하는 것이 장차 미래로 나아가야 할 전제조건이 된다. 이른바 상생의 

해원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다.

지상선경의 경계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기초한 공감력을 확충하며 

유대감을 확장할 수 있는 심미의식의 생명미학적 경계와 맞물려있다. 

이는 고전적 유토피아처럼 인간이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관념적인 이

상적 경지를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불가역적(不可逆的) 

시간의 현실적 세계에서 가역적(可逆的) 시간의 가상적 세계를 바라다

보며 민생, 민중 및 민권이 민족의 동일선상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미

래지향성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바라다볼 수 있다.

Ⅵ. 문제해결의 실마리

조선 후기에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대순사상은 보편적 정서의 공감

대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토대로 하는 또 하나의 현실적 공간을 찾아

내야했다. 현실적 공간이란 민생, 민중 및 민권의 근대적 기조 하에 

천지공사의 작업을 통해 후천의 개벽으로 상징되는 체험의 지속가능

50) 같은 책, 교법 2장 5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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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상을 가리킨다. 대순사상에 따르면, 선천의 굴레를 벗어나 신명

과 화합하면서 삼계의 대권을 주관하여 억원(抑冤)을 풀고자 하였다. 

또한 상생의 도로써 후천의 개화시대를 열어 민중의 의식을 바꾸고 

민생의 현실세계를 적극적으로 개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평등한 민

권의 지상선경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인간의식의 근대적 개조를 통

해 현세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열망과 염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른바 원시반본의 의식적 체험은 인간의 온전한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민생, 민중 및 민권의 입체적 차원에서 진정한 근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인간은 자연계의 생명력의 순환적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

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직 및 문화의 활동 및 심지어 도덕성

이나 윤리의식도 고양시킬 수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서 뿐만 아니라 

자연계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의식적 체험에서 심층적인 내면적 

세계를 성찰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관계에 기초

한 생명정신의 차원은 사회적 혹은 문화적 문제의 심층적 바탕이나 기

조에도 깔려 있다. 그 속에 원시반본의 생명정신이 자리잡고 있다. 원

시반본의 의식적 체험은 건전한 인간의 생활방식과 행동양식 뿐만 아

니라 사회적, 문화적, 윤리도덕적 의식의 영역까지도 확충될 수 있다.

대순사상의 진리관에서 원시반본의 의식적 체험은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 만남의 연속, 소통의 지속을 통해 민생, 민생 및 민권의 통

일적 차원, 즉 지상선경의 경계를 성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이 

생명의 율동이 자연스레 발현하는 본성의 가치를 체득한 내면적 의식

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생명력을 

통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의식적 체

험의 차원을 지닌다. 이러한 체험 속에 생명공동체의 차원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추구와 가치론적 목표가 잘 맞아떨어진다. 여기에서 생명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 속에 선(善)과 미(美)의 일체와 같은 심미의

식의 생명미학적 경계를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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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esoon Truth’s Wonshibanbon Doctrine and 
the Horizon of Life Aesthetics in Terms of 

a Byeontong Worldview

Kim Yon-jae
Former Professor,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begins from the question of how the 
value-orientation of Daesoon Thought can best be understood. 
The answer reveals it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 of 
Daesoon Truth. The Late Joseon Dynasty attempted to resolve the 
task of modernization, and address the hardships, complaints and 
inequality experienced by trouble people both at home and abroad. 
The new religious dogma of Daesoon Thought began with the 
agenda of this era. For Daesoon Thought, this agenda and its 
solutions were perceived via Daesoon Truth. The world of 
Daesoon Truth can be illuminated in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the Great Itineration of the world (天下大巡), th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天地公事), and the 
Earthly Paradise (地上仙境). This worldview stems from the 
conscious experience of wonshibanbon (原始返本 seeking the 
beginning and returning to the original root), which is the premise 
of the Great Opening of the Later World (後天開闢)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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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the Earthly Paradise. Daesoon Thought approaches this 
from a one-yin-one-yang perspective of life-consciousness in 
line with the Byeontong (變通 adaptive) worldview observable in 
The Book of Changes. This approach is based upon the collective 
consensus of universal empathy and the bonds of community. 
Furthermore, this represents a sustainable world that supports the 
experience of the modern direction of people’s livelihood, 
reputation, and rights. According to Daesoon Thought, humanity’s 
future could overcome the bondage of the Former World to join 
with shinmyeong (神明 great deities) such that humankind will 
gain control over the Three Realms of Heaven, Earth, and 
Humanity as they succeed at implementing Haewon (解冤 
grievance-resolution). This is a human aspiration that seeks a 
modern renovation of human consciousness. In conclusion, Dasoon 
Truth’s wonshibanbon doctrine is oriented toward a style of life 
aesthetics that integrates one-yin-one-yang to guide the people 
in the task of securing their livelihoods while resisting feudalism 
and imperialism.

Keywords: byeontong, wonshibanbon, one yin and one yang, Dasoon 
Truth, earthly parad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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